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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문 밖으로

히브리서 기자는 묘한 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다. 그것은 그 

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처형됐다는 사실에서이다(히브 10-14).

참 것은 성문 안에 있지 않고 성문 밖에 있다.

이기주의자는 성문 안에만 갇혀 있다. 저들은 달팽이처럼 언제 

나 자기 숨을 곳을 지니고 다닌다. 이기주의자는 기득권을 사수하기 

위해 밖으로부터 오는 새 것은 모조리 원수로 안다. 그래서 폐쇄적이 

고，그래서 그 시야는 자기가 만든 그늘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. 이 

러한 이기주의는 개인，정치계，경제계 그리고 종교계에 도사리고 있 

다. 한국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성문 안에 자기를 가둔 자들에 의 

해서 이루어진다. 그래서 역사의 숨결에 귀가 어둡고, 세계의 동향에 

눈을 감게 된다.

우리의 살길은 성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다. 갇힌 데서 뛰쳐나와 

저 지평선 너머를 보라! 아침의 태양이 이제 막 뜨려고 한다. 잠자리 

를 걷어차고 문을 열어라! 그리고 대기를 힘껏 들여 마셔라! 성문을 

열어제치고 성문 밖으로 뛰어 나오라! 저기 새로운 신랑이 오는 발소 

리가 들린다. 지고 다니는 달팽이 집을 내 동댕이쳐라! 새로 건설된 

내 머f  곳이 저기 기다리고 있다.

한국의 그리스도 교회여 ! 성문 안에서 무얼 그리 꾸물거리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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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가? 시] 것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간 대열은 지금 역사의 

첨단에 접근하는데 너는 성문 안에서 죽은 자의 장례에 여념이 없단 

말이냐! 하느님은 성문 안에는 없다. 내 구원，내 복만 희구하는 그 

성문 안에는 시체만이，해골이 되어 뒹굴 뿐이다. 하느님은 이 역사의 

저 앞에 가신다. 그를 정말 따르려느냐? 그러면 성문 밖으로 나오라!


